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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와 더불어 학교급식의 역할이 강조·증

대됨에 따라 음식과 서비스를 포함한 급식품질 전반에 대한 수

요자의 관심도가 급증하게 되었다.1)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급식

환경에 맞추어 학교급식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

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

영과 만족도 제고로 교육복지 시책의 중심축으로 정착·발전시

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학교 급식운영의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면서 학교급식전담

직원인 영양사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2) 따라서 2007년 

3월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영양교사를 본격적으로 배치

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

여 편식교정 및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 등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에 기여 한다”는 지표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영양교사 

제도의 시행으로 영양교사의 역할과 직무에 있어서 식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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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differences in role conflict, self 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
ment perceived by school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A total of 335 female school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from Incheon area were surveyed by a self-report questionnaire in November 2010.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
ing SPSS 15.0.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tested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analyzed 
using the Student’s t-test, the chi-square test, and a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he job satisfaction level 
of nutrition teachers was higher than that of dietitians. The effect of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for nutrition teach-
ers and dietitians was different according to age. In addition,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of nu-
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were influenced by their annual salaries. The frequency of meals served also affected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of the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and the effect of job involvement 
by the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was different according to meal service ty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
lish strategies for resolving role conflicts among school foodservice specialists and improve their self-efficacy for en-
hancing consumer’s satisfaction with the general quality of school food service. These efforts may contribute to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of food service specialists and ultimately to the productivity of food service and the 
establishment of food service specialist roles. (Korean J Nutr 2012; 45(1): 64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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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영양상담의 내용이 추가되었고3) 이를 근거로 과학적이고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 및 학생의 건강증진,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시행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으며, 성장기 학생들의 올

바른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적 책임의 비중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직제전환 후 

기존에 담당해 왔던 급식업무의 변화 요소들로 인해 영양교사

와 영양사는 조직 내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갈등이 발생할 것

으로 우려된다.1) 

제도전환 이후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정규직인 영양교사와 학

교회계직인 영양사로 구분된다. 영양교사는 영양교사화 이전 식

품위생직 공무원으로 급식제공과 위생업무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식생활지도와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의 내용을 명시 (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9조)4)함으로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은 물

론, 행정직으로서 역할이 교사로 변화되어 소속감에 대한 불안

정성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의 수용 및 인식부족으

로 인해 역할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영양사의 

경우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교육활동을 제외한 업무 범위는 영양

교사와 같이 동일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4)하게 확대되고 있

으나 그에 비하여 만족할만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의 저하가 부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역할 (role)이란 “어떤 직위 (position)를 가지는 사람에게 기

대하는 일련의 행동 양식”5)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한 조직 내

의 역할 담당자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지위들에 상응하는 역할들이 동시에 요구되어 양립불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역할갈등이 발생하게 된다.6,7) 뿐만 아니

라 사회갈등으로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차지하는 사

람들 사이에서도 인식 차이에 의한 역할갈등이 나타날 수 있

다. 병원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 개인 역할갈등이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8)에서는 

역할갈등의 유발은 동료보다 대부분 상급자나 조직 자체에서 

발생한다고도 하였으며, 중등학교 보직교사의 역할갈등은 경

력이 많을수록 학교규모가 클수록 갈등을 많이 느끼고 주당 

업무처리 시간이 많은 보직교사 일수록 갈등이 심화된다9)고 하

였다. 역할갈등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조

직 내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선행연구10-12)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효능감의 지각을 

들 수 있는데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으로 인간의 행동과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13)으로 정의되며 자기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 또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환경이 주

어졌을 때 당면한 문제해결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작용하며,14)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직무 

의무나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15-17)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역할갈등과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역할갈등이 커지면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기효능감의 향상

은 이러한 역할갈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극복하는데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19) 

대부분의 조직운영 과정에서 고객만족의 행동주체가 되는 

조직구성원의 만족 정도가 조직경영의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구성원 만족의 정도는 직무성격과 주

변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욕구를 포함하는 매우 복잡

한 현상으로 나타나 작업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직무만족은 “주어진 직무에 대해 가지는 만족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긍

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21) 선행 연구22)를 

살펴보면 임금만족 관련 모든 문항에서 정규직 영양사가 비정

규직 영양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p ＜ 0.001) 만족도를 나

타냈고 특히 임금만족, 후생복리만족 (p ＜ 0.001)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23)으로 보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함께 

낮은 보상 수준 임을 알 수 있다.24) 또한, 복리후생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직무에 더 몰입한다25)고 밝히고 있어 

임금 및 복리후생의 불만족이 직무만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직무몰입은 “직무가 개인의 생활에 만족을 주는 정도 또는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고 직무가 

생활에서 중심적인 가치로 작용하며 중요한 욕구만족의 원천

이 되는 경우 직무에 몰입하게 된다26)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

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조직몰입보다 직무몰입이 높았고,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의 자기직무에 애착을 갖고 몰입하려는 태도

가 높을수록 조직의 효율성 증대 및 성과에 기여함은 물론 이

직, 결근율 및 생산성 향상 등에 영향을 준다27)고 하였다. 특히 

학교조직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전문직, 교사 (일반교사, 

보건, 사서, 영양교사 등), 행정직원 등의 다양한 조직체계가 공

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체계 안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인 

영양 (교)사의 역할은 전문성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지기는 하

나 소속감의 결여를 유발하기도 한다.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영양교사 역할수행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역할

갈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영양사의 경우에도 직제구성이 일원

화되지 못해 파생되는 신분적 불안정성과 영양교육 업무수행

의 제약 등 역할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66 /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

따라서 변화되는 직무환경 속에서 영양(교)사들이 급식전담

직원으로써 긍지와 만족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므로 영양(교)사들의 역할 갈등, 자

기효능감 및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대한 지각 정도를 살펴보

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사료된다. 또한 학교급식 영양(교)

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22,28,29)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역할갈등, 자기효능

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의 지각 차이가 연령이나 연봉 같은 

일반사항과 급식유형, 배식횟수 등과 같은 학교급식 운영형태

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

련하여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급식 영양교사와 영

양사가 지각하는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구분과 일반사항 및 

학교급식 운영형태를 독립변인,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

족, 직무몰입을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상생의 공존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급식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앞으로 급식전문가로서의 역할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조사대상 및 기간 
인천광역시 관내 급식학교 중 비조리교 및 공동관리교를 제

외하고 각급학교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 (영양교사 201명, 

영양사 233명) 434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각 교육지원

청 학교급식팀의 협조를 얻어 2010년 11월 2~10일 사이에 공문함

으로 배부하고 276부를 회수하였으며 추가로 이메일 조사 및 협

의회를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340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급식전담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

사하고자 하였으며, 회수방법이 다른 데이터 세트의 유의적인 차

이가 없음이 확인되어 (표 제시 안함),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33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율 78%). 조

사대상자 중 영양교사는 45.1%이었고, 영양사는 54.9%이었다.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일반사항, 학교급식 운영형태,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은 성

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근무연수, 연봉을 조사하였고, 학교급

식 운영형태는 근무처, 조리종사자 수, 식수인원, 1일 급식횟수, 

급식운영 방식, 급식유형, 배식유형을 조사하였다. 

역할갈등은 선행연구들11,12,27)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 공통적

으로 제시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특

성에 맞추어 재구성하였고, ‘내가 속한 부서의 업무는 타부서의 

비협조로 인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견해와 교장 및 동료와의 사고에는 차이가 있다’, ‘나

의 상사 (교장 등)의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등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

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역할갈등의 Cronbach’s α 값은 0.90

이었다.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와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선행연구31,32)에서 사용한 23개 문항의 측정도

구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할 수 있다’,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등)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자

기효능감의 Cronbach’s α 값은 0.86이었다. 항목별 평균, 표준

편차와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직무만족도는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비교 분석

한 선행연구22,29)와 기타 직무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23,30)를 수정 

보완하여 ‘나는 영양(교)사로서 부여된 직책과 직위에 만족한

다’, ‘나는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에 만족

한다’, ‘우리학교 급식실의 환경은 만족스럽다’, ‘내가 수행하는 

업무량에 비교할 때 임금수준에 만족한다’등 직무자체, 인간관

계, 근무환경, 인사고과 및 복리후생 제도의 만족도를 32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직무만족도

의 Cronbach’s α 값은 0.90이었다.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와 신

뢰도는 Table 3, 4와 같다.

직무몰입은 선행연구17,27)에서 사용된 문항들 중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나는 주어진 과업 

일정보다 앞당겨 업무를 완수한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

의 직무에 몰입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조직에 대한 강한 의무

감을 느낀다’ 등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직무몰입의 Cronbach’s α 값은 0.91이었다.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와 신뢰도는 Table 5와 같다.

자료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
ence) 15.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사항과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로 나

누어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고,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지

각하는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다. 영양교사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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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의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은 연령이나 

연봉 같은 일반사항, 급식유형, 배식횟수 등과 같은 학교급식 운

영형태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일반적 사항 및 학교급식 운영형태에 따른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대한 지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 (two-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차이

검증을 위한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주효과와 상호작

용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 중 상호작용효과란 두 개 이상의 독

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

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상호작용효과가 있다고 본다.

결    과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영양교사와 영양사로 나누어 살

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영양교사의 연령은 30대 이상이 

94.7%인 반면에 영양사는 62.5%이었으며, 기혼의 비율이 영양

교사는 80.1%, 영양사는 50.0%로 영양교사의 기혼 비율이 영양

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최종학력을 보면, 영

Table 1. Questionnaire items of role conflict and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Questionnaire items Mean ± SD
Cronbach’s
alpha-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1. When I do my works, my department/team is 
influenced too much by other departments/teams

2.85 ± 0.83 0.49 0.93

0.90

2. Many tasks of my department/team should be performed
jointly together with other departments/teams

3.13 ± 0.91 0.29 0.90

3. Sometimes tasks of my department/team cannot be 
performed efficiently due to lack of cooperation from other 
departments/teams

2.95 ± 1.95 0.60 0.89

4. My department/team is assigned more works than other 
departments/teams

3.43 ± 0.94 0.43 0.90

5. Th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y department/team 
are not clear compared to those of other departments/teams

2.90 ± 0.09 0.52 0.89

6. When I do works related to other departments/teams, I often 
experience conflicts with them due to their noncooperation

2.76 ± 0.93 0.65 0.89

7. My department/team sacrifices my goal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the department/team

2.89 ± 0.90 0.51 0.89

8. It is very difficult to use resources that my department shares 
with other departments

2.59 ± 0.90 0.58 0.89

9. My opinion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my superiors and 
colleagues

3.01 ± 0.88 0.61 0.89

10. My department/team maintains smooth communication with 
other departments in general*

2.55 ± 0.81 0.46 0.89

11. I think that there is no obstacle to my job performance at my 
department/team*

2.96 ± 0.88 0.53 0.89

12. My superiors (manager, principal, etc.) recognize my abilities 
to do my job*

2.34 ± 0.81 0.49 0.89

13. My superiors (manager, principal, etc.) hav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my works*

2.68 ± 0.89 0.51 0.89

14. My superiors (manager, principal, etc.) are fair to their 
subordinate workers*

2.57 ± 0.88 0.64 0.89

15. My superiors (manager, principal, etc.) work in a reasonable 
way*

2.50 ± 0.87 0.69 0.89

16. My superiors (manager, principal, etc.) listen to subordinate 
workers’opinions carefully and reflect them in their works*

2.48 ± 0.92 0.63 0.89

17. My superiors (manager, principal, etc.) sometimes cause 
problems in work performance by giving an one-sided order or 
instruction

2.58 ± 0.97 0.56 0.89

18. I felt conflicts in my work performance because of inappropriate 
instructions given by my superiors (manager, principal, etc.)

2.70 ± 1.03 0.59 0.89

19. I feel difficulty in my job performance due to ordinary 
teachers’or parents’lack of understanding

3.21 ± 0.95 0.38 0.90

20. I feel burdened with the responsibility to manage and 
supervise food workers

2.59 ± 0.99 0.33 0.90

*: Back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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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사의 96.0%가 대졸 이상이나 영양사는 70.7%로 영양교사

의 학력은 영양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p ＜ 0.001), 근무

연수는 영양교사의 83.5%가 10년 이상인 반면 영양사는 19.0% 

에 불과해 근무연수의 유의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p ＜ 0.001). 

연봉의 경우 영양교사는 모두 2,000만원 이상이며, 3,000만

원 이상의 경우도 82.8%나 되었으나 영양사의 81.0%는 2,000

만원 미만인 것으로 보아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에는 유의

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 ＜ 0.001). 

학교급식 운영형태
조사대상자의 학교급식 운영형태를 영양교사와 영양사로 나

누어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영양교사의 86.1%는 초등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영양사는 중학교에서 45.1%, 초등

학교에서 27.7%, 고등학교에서 27.2%가 근무하고 있었다 (p ＜ 

0.001). 조리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영양교사의 경우 4명 이

하 22.5%, 5~9명 74.2%, 10명 이상 3.3%이었고, 영양사의 경

우 4명 이하 19.6%, 5~9명이 70.1%, 10명 이상 10.3%이었다. 식

수인원은 영양교사의 56.3%, 영양사의 58.2%가 1,000명 미만

이었고, 영양교사의 93.4%가 1식을 운영하는 반면에 영양사는 

76.6%로 급식횟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영양사 2명 (1.1%)을 제외하고는 영양교사

와 영양사 모두 직영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영양교사의 87.4%, 

영양사의 90.2%가 도시형으로 급식하며, 영양교사는 교실배식 

33.1%, 식당배식 58.9%, 교실 + 식당배식 7.9%이었으나, 영양사

는 교실배식 22.8%, 식당배식 71.7%, 교실 + 식당배식 5.4%로 대

부분 식당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보다 

식당배식이 더 많았다 (p ＜ 0.05).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의 차이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

무몰입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tudent’s t-test를 실시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직무만족 (p ＜ 0.01)은 영양교사가 

영양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

Table 2. Questionnaire items of self-efficacy and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Questionnaire items Mean ± SD
Cronbach’s
alpha-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1. I carry out tasks as planned 3.99 ± 0.75 0.49 0.86

0.86

2. I have the problem that I cannot start working 
immediately when I should work*

3.74 ± 0.93 0.43 0.86

3. Even if something is wrong from the beginning, I keep 
doing it as far as possible

3.55 ± 0.93 0.35 0.86

4. If I set an important goal, I can achieve it 3.91 ± 0.76 0.56 0.86

5. When I do some work, I give it up before finishing it* 4.15 ± 0.73 0.53 0.86

6. I avoid being faced with difficult works* 3.37 ± 0.84 0.42 0.86

7. If a work looks too complicated, I do not even try it* 3.65 ± 0.81 0.53 0.86

8. Even if a work is not pleasant, I finish it by all means 3.70 ± 0.85 0.35 0.86

9. If I have something to do, I start it immediately 3.66 ± 0.87 0.49 0.86
10. When I try to learn something new, I give it up soon if I 

am not sure of success in it at the beginning*
3.79 ± 0.84 0.43 0.86

11. I cannot cope with unexpected happenings properly* 3.66 ± 0.84 0.35 0.86

12. If a new work is too difficult, I do not try to learn it* 3.84 ± 0.82 0.43 0.86

13. Failure stimulates me to make more efforts 3.41 ± 0.81 0.42 0.86

14. Sometimes I am anxious about my abilities to do a work* 3.11 ± 0.82 0.36 0.86

15. I have confidence 3.55 ± 0.80 0.60 0.85

16. I give up easily* 3.93 ± 0.75 0.65 0.85
17. I do not think that I have abilities to deal with any 

problem in my life*
4.06 ± 0.80 0.58 0.86

18.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make a new friend* 3.60 ± 0.92 0.49 0.86
19. If I want to make friends with someone, I approach him/

her first rather than waiting for his/her coming to me
3.08 ± 0.91 0.37 0.86

20. If I find that a person of my interest is hard to get along 
with, I give up my attempt to make friends with him/her*

3.31 ± 0.83 0.42 0.86

21. Even if one is not so attractive at first sight, I do not easily 
stop associating with him/her

2.95 ± 0.86 0.99 0.87

22. I do not know how to behave in a social gathering* 3.47 ± 0.86 0.46 0.86

23. I have won my current friends thanks to my sociability 2.98 ± 0.79 0.25 0.87

*: Back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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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일반사항이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

몰입에 대한 일반사항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구분과 일반사항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을 종속변인으

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사항 중 

연령과 연봉에서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 구분에 따른 유의적인 주효과가 자기효능

감 (p ＜ 0.01), 직무만족 (p ＜ 0.01)에서 나타났고, 역할갈등 (p 

＜ 0.01), 자기효능감 (p ＜ 0.05), 직무만족 (p ＜ 0.05), 직무몰

입 (p ＜ 0.01)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나타나 연령에 따라 역할갈

등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또한, 역할갈등 (p ＜ 0.05)과 

직무만족 (p ＜ 0.05)의 경우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

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 2와 같다. 영양사의 경우 

역할갈등은 연령에 따른 지속적인 저하를 보이는 반면, 영양교

사는 20대에 영양사보다도 높았던 역할갈등이 30대에는 오히

려 영양사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다가 40대에는 다시 상승하여 

영양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양사의 경우 직무만족

은 연령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나 영양교사의 경우 30대

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직무만족이 40대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에 따른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

무만족, 직무몰입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연봉에 따라 직무만족 

(p ＜ 0.01), 직무몰입 (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 (p ＜ 0.05), 직무만족 (p ＜ 0.05), 직무몰

입 (p ＜ 0.05)에서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Table 10). 

즉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미

치는 영향이 연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양상은 

Fig. 3-5와 같다. 영양교사는 연봉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효능

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이 증가하였으나, 영양사의 경우에는 

Table 3. Questionnaire items of job satisfaction and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Questionnaire items Mean ± SD
Cronbach’s
alpha-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1. I am interested in my job 3.44 ± 0.80 0.42 0.89

0.90

2.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when finishing my works 3.93 ± 0.74 0.39 0.90
3. I am satisfied with my job and position as a nutritionist 

(nutrition teacher) 3.09 ± 0.93 0.58 0.89

4. I believe that my current job as a nutritionist (nutrition teacher) 
has a promising future 3.03 ± 0.92 0.56 0.89

5. I think that the job of nutritionist (nutrition teacher) is not 
splendid but is socially recognized 3.00 ± 0.96 0.46 0.89

6. My school supports me to use my abilities and skills fully in doing 
the job of school meal management 3.48 ± 1.89 0.24 0.90

7. My school gives me authority and autonomy to perform my job 
as a nutritionist (nutrition teacher) 3.48 ± 0.80 0.58 0.89

8. I think that my work load is reasonable for my working hours 2.55 ± 1.00 0.29 0.90
9. I think that I love my job more than others 3.14 ± 0.86 0.43 0.89

10. I want to recommend my job and workplace to people 
around me 2.50 ± 0.96 0.59 0.89

11. My superiors (principal, vice principal, manager) take interest 
in problems that nutritionists (nutrition teachers) have and 
cooperate with them actively

3.39 ± 0.89 0.62 0.89

12. My superiors (principal, vice principal, manager) treat 
nutritionists (nutrition teachers) and ordinary teachers equally 3.08 ± 1.03 0.65 0.89

13. I am satisfied with my relation with my colleagues 
[nutritionists (nutrition teachers)] doing the same job 3.41 ± 0.81 0.53 0.89

14. Teachers at my school regard nutritionists (nutrition teachers) 
as their true colleagues, and respond actively and 
cooperatively to their requests

3.30 ± 0.89 0.57 0.89

15. I think that students at my school follow their nutritionists 
(nutrition teachers) and are thankful to them 3.24 ± 0.85 0.53 0.89

16. Parents at my school are highly interested in the 
nutritionists’ (nutrition teachers’) school meal management and 
nutrition education activities, and provide active cooperation

3.23 ± 0.90 0.52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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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999만원에서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의 수준

이 가장 높았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 운영형태가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역할갈등, 자기 효능감, 직무만족, 직무

몰입에 대한 학교급식 운영형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구분과 학교급식 운영

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

무몰입을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학교급식 운영형태 중 급식횟수와 배식유형에서 유

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급식횟수에 따른 역할갈등 (p ＜ 0.01), 

직무만족 (p ＜ 0.05)에서 유의적인 주효과가 나타났다 (Table 

11). 역할갈등은 2식 이상이 1식에 비해 높았고, 직무만족은 1

식이 2식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역

할갈등 (p ＜ 0.05)과 직무만족 (p ＜ 0.05), 직무몰입 (p ＜ 0.05)

에서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영양교사와 영양

사가 역할갈등,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급식횟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양상은 Fig. 6-8에 제시하였

다. 영양사는 급식 횟수에 따른 역할갈등, 직무만족, 직무몰입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영양교사는 급식 횟수의 증가로 인해 

역할갈등은 증가하였고,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은 낮아졌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배식유형에 따른 역할갈등 (p ＜ 0.05)에

서 유의적인 주효과가 나타났고, 상호작용효과는 직무몰입 (p ＜ 

0.05)에서 나타났는데 (Table 12),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직무몰

입에 미치는 영향이 배식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양상은 Fig. 9와 같다. 영양교사는 교실과 식당 배식의 경우 직

무몰입 수준이 가장 컸으나, 영양사는 교실배식에 비해 식당배

식이나 교실과 식당 배식이 낮은 직무몰입 수준을 보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급식 영양교사와 영양

사가 지각하는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의 차

이를 파악해 보고, 학교급식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일반사항 및 

학교급식 운영형태에 따른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

Table 4. Questionnaire items of job satisfaction and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continued)

Questionnaire items  Mean ± SD
Cronbach’s
alpha-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17. I think that administrative workers at my school 
understand well the job of nutritionists (nutrition 
teachers) and other works related to the job

3.50 ± 0.87 0.50 0.89

0.90

18. I think that my school maintains close consultation with 
cafeteria workers and they trust each other

3.84 ± 0.75 0.43 0.89

19. The cafeteria of my school has satisfactory environments 
(location, sunlight, size, facilities, etc.)

3.07 ± 1.10 0.50 0.89

20. The nutrition management office of my school has 
pleasant conditions for working in it

2.96 ± 1.15 0.46 0.89

21. My school provides sufficient materials and teaching 
opportunities for nutrition education

2.39 ± 0.98 0.47 0.89

22. The cooking workers at the cafeteria of my school are 
sufficiently skillful in their job

3.56 ± 2.45 0.24 0.91

23. I want to work at my current workplace as long as 
possible

3.20 ± 0.99 0.46 0.89

24. I think that personnel evaluation is relatively fair 2.87 ± 0.91 0.30 0.90
25.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given to me are 

sufficient to help my work performance
2.81 ± 0.86 0.43 0.89

26. I am given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training related to 
my job

2.57 ± 0.86 0.45 0.89

27. I think that I am treated adequately for my abilities 2.57 ± 0.93 0.60 0.89

28. I think that my wage is satisfactory for my work load 2.33 ± 1.02 0.55 0.89
29. I think that my wage is decided in a proper way 

(salary schedule, allowances, overtime pay, etc.)
2.34 ± 1.03 0.53 0.89

30. My wage is adequate compared to others of the same 
job (nutritionists at companies, hospitals, etc.)

2.43 ± 1.07 0.46 0.89

31. I am satisfied with the welfare systems available to me 2.55 ± 1.08 0.60 0.89
32. I am under any strict regulation on my work situation 

(annual leave, sick leave, early leaving, outing, etc.)
3.07 ± 1.18 0.37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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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Questionnaire items of job involvement and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Questionnaire items Mean ± SD
Cronbach’s
alpha-total
correlation

Cronbach’s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alpha

1. The things most important in my life are all connected to my 
current job (work)

3.49 ± 0.86 0.47 0.91 0.91

2. I finish given tasks earlier than scheduled 3.41 ± 0.80 0.45 0.91 0.91
3. I am personally highly involved in my job 3.56 ± 0.75 0.64 0.90 0.91
4. Most of my interests are derived from my job 3.34 ± 0.78 0.59 0.91 0.91
5. I have a very strong attachment to my job 3.20 ± 0.81 0.64 0.90 0.91
6. I am good at using a driving force necessary to complete 

given tasks
3.54 ± 0.70 0.62 0.91 0.91

7. Most of my personal life goals are oriented to my job 3.06 ± 0.86 0.49 0.91 0.91
8. I am interested in my job 3.27 ± 0.87 0.59 0.91 0.91
9. I like to commit most of my time to my job 3.15 ± 0.83 0.60 0.91 0.91

10. I concentrate all my efforts in order to finish given tasks 3.48 ± 0.78 0.67 0.90 0.91
11. I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tasks given to me 3.49 ± 0.70 0.64 0.90 0.91
12. Even when there is a time limit, I complete tasks given to me 

within the limit
3.80 ± 0.76 0.59 0.91 0.91

13. In doing given tasks, I produce better results or accomplishments 
than the officially required level

3.33 ± 0.63 0.57 0.91 0.91

14. I perform tasks given to me accurately and perfectly 3.47 ± 0.65 0.59 0.91 0.91
15. My job is only a small part among many components composing 

myself
3.69 ± 0.69 0.61 0.91 0.91

16. I often feel that I drift away from my job 3.85 ± 0.78 0.61 0.91 0.91
17. I do not feel a sense of belonging to my organization or 

department*
3.78 ± 0.94 0.50 0.90 0.91

18. My job is only a small part among many components composing 
myself*

3.45 ± 0.90 0.52 0.91 0.91

19. I often feel that I drift away from my job* 3.82 ± 0.84 0.54 0.91 0.91
20. I occasionally consider changing my occupation* 3.12 ± 1.16 0.38 0.91 0.91

*: Back coding

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tem Nutrition teacher Dietitian Total χ2-value

Age 20s 8 ( 5.3)1) 69 (37.5) 77 (23.0) 48.991***2)

30s 84 (55.6) 63 (34.2) 147 (43.9)

40s and older 59 (39.1) 52 (28.3) 111 (33.1)

Marital status Single 30 (19.9) 92 (50.0) 122 (36.4) 32.521***

Married 121 (80.1) 92 (50.0) 213 (63.6)

Education level College degree 6 ( 4.0) 54 (29.3) 60 (17.9) 39.457***

University degree 113 (74.8) 112 (60.9) 225 (67.2)

Master’s degree 32 (21.2) 18 ( 9.8) 50 (14.9)

Years of work
experiences

＜ 5 15 ( 9.9) 94 (51.1) 109 (32.5) 141.846***

5-9 10 ( 6.6) 55 (29.9) 65 (19.4)

10-14 86 (57.0) 31 (16.8) 117 (34.9)

15 ≤ 40 (26.5) 4 ( 2.2) 44 (13.1)

Annual salary
(10,000 won)

＜ 2,000 0 ( .0) 149 (81.0) 149 (44.5) 253.157***

2,000-2,999 26 (17.2) 30 (16.3) 56 (16.7)

3,000-3,999 92 (60.9) 5 ( 2.7) 97 (28.9)

4,000 ≤ 33 (21.9) 0 ( .0) 33 ( 9.9)

Total 151 (45.1) 184 (54.9) 335 (100)

1) N (%)   2)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by chi-square test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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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chool foodservice operation of subjects

Item Nutrition teacher Dietitian Total χ2-value

Type of school Elementary school 130 ( 86.1)1) 51 (27.7) 181 (54.0) 116.791***2)

Middle school 7 ( 4.6) 83 (45.1) 90 (26.9)

High school 14 ( 9.3) 50 (27.2) 64 (19.1)

Number of cooks ＜ 4 34 ( 22.5) 36 (19.6) 70 (20.9) 6.233*

5-9 112 ( 74.2) 129 (70.1) 241 (71.9)

10 ≤ 5 ( 3.3) 19 (10.3) 24 ( 7.2)

Number of meals  served per day ＜ 1,000 85 ( 56.3) 107 (58.2) 192 (57.3) 4.15
1,000-1,499 59 ( 39.1) 59 (32.1) 118 (35.2)

1,500 ≤ 7 ( 4.6) 18 ( 9.8) 25 ( 7.5)

Frequency of meal served Once/day 141 ( 93.4) 141 (76.6) 282 (84.2) 17.466***

Twice or more/day 10 ( 6.6) 43 (23.4) 53 (15.8)

Type of foodservice management Direct 151 (100.0) 182 (98.9) 333 (99.4) 0.169
Contract 0 ( .0) 2 ( 1.1) 2 ( 0.6)

Type of foodservice Urban type 132 ( 87.4) 166 (90.2) 298 (89.0) 0.881
Rural type 6 ( 4.0) 7 ( 3.8) 13 ( 3.9)

Isolated rural type 13 ( 8.6) 11 ( 6.0) 24 ( 7.2)

Meal service type Classroom service 50 ( 33.1) 42 (22.8) 92 (27.5) 6.052*

Cafeteria service 89 ( 58.9) 132 (71.7) 221 (66.0)

Combination of classroom 
and cafeteria service

12 ( 7.9) 10 ( 5.4) 22 ( 6.6)

Total 151 ( 45.1) 184 (54.9) 335 ( 100)

1) N (%)   2)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by chi-square test
*: p ＜ 0.05, ***: p ＜ 0.001

Table 8. Comparison of role conflict,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between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Item Nutrition teacher Dietitian t-value

Role conflict 2.74 ± 0.561) 2.83 ± 0.51 -1.559
Self-efficacy 3.56 ± 0.43 3.61 ± 0.40 -1.211
Job satisfaction 3.23 ± 0.53 2.89 ± 0.46 5.878***2)

Job involement 3.48 ± 0.52 3.46 ± 0.48 0.344

1) Mean± SD   2)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by student’s t-test 
***: p ＜ 0.001

Table 9. Two-way ANOVA of major variables (role conflict,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according to job title 
and age

Item 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Scheffe

Job title (A) Role conflict 23.96 1 23.96 0.23 

Self-efficacy 376.83 1 376.83 4.23**1)

Job satisfaction 1598.39 1 1,598.39 6.41** 

Job involvement 147.97 1 147.97 1.66 

Age (B) Role conflict 1255.71 2 627.86 6.04** 20 ＞ 30, 40

Self-efficacy 629.43 2 314.72 3.53* 20 ＜ 30, 40

Job satisfaction 2489.42 2 1,244.71 4.99* 20 ＜ 30, 40

Job involvement 1888.08 2 944.04 10.58** 20 ＜ 30, 40

A × B Role conflict 861.20 2 430.60 4.14* 

Self-efficacy 287.01 2 143.50 1.61 

Job satisfaction 1731.90 2 865.95 3.47* 

Job involvement 277.73 2 138.86 1.56 

1) Significantly different by 2-way ANOVA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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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몰입의 지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 (two-
way ANOVA)을 이용하여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

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근무연수, 연

봉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 (p ＜ 0.001)를 나타냈

다. 영양교사의 경우 교직으로 전환된 2006년 법 시행 당시 영

양사 근무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했던 것에 비해, 영양사

의 경우는 대부분 학교회계직인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높은 이

Table 10. Two-way ANOVA of major variables (role conflict,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according to job title 
and annual salary

Item 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Sheffe
Job title (A) Role conflict 14.25 1 14.25 0.13 

Self-efficacy 105.71 1 105.71 1.20 
Job satisfaction 27.76 1 27.76 0.12 
Job involvement 228.58 1 228.58 2.55 

Annual salary (B)

(10,000 won)
Role conflict 198.29 3 66.10 0.62 
Self-efficacy 442.53 3 147.51 1.67 
Job satisfaction 3,223.85 3 1,074.62 4.46**1) (2,000 ＜) ＜ (2,000 ≤)

Job involvement 989.35 3 329.78 3.68* (2,000 ＜) ＜ (2,000 ≤)

A × B Role conflict 144.47 3 144.47 1.36 
Self-efficacy 353.83 3 353.83 4.02*

Job satisfaction 1,044.40 3 1,044.40 4.34*

Job involvement 538.56 3 538.56 6.01*

1) Significantly different by 2-way ANOVA 
*: p ＜ 0.05, **: p ＜ 0.01

20s                                  30s                         40s and older

Nutrition teachers

Dietitians

Fig. 1. Interaction effect on role conflict according to job title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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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teraction effect o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job title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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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teraction effect on self-efficacy according to job title 
and annual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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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률로 인해 연령, 근무연수, 연봉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영양교사의 연령은 30대 이상이 94.7%

인 반면 영양사는 62.5%로 30대 이상은 영양교사가 많았는데 

이는 신설학교의 신규채용이나 결원의 보충시 대부분 전문대 

졸업 이상 (영양사 자격증 소유)의 학교회계직 채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양교사의 80.1%는 기혼으로 영양사의 

기혼율인 50.0%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p ＜ 0.001) 나타났

는데 이는 연령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영양교사

의 96.0%는 대졸 이상이나 영양사는 70.7%에 불과해 영양교사

의 학력은 영양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영양교사는 교

직전환 이전에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교직전환 준비과정으로 대

학 및 대학원을 다녔던 경우가 많았으므로 전문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영양사와의 학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영양교사는 83.5% 

인 반면 영양사는 19.0%에 불과하였는데, 영양교사는 식품위

생직에서 전환되었고 영양사는 대부분 학교회계직으로 경력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봉의 경우 영양교사는 모두 2,000만원 이상

Table 11. Two-way ANOVA of major variables (role conflict,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according to job title 
and frequency of meal served

Item 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Job title (A) Role conflict 55.91 1 55.91 0.53 
Self-efficacy 230.98 1 230.98 2.56 
Job satisfaction 830.97 1 830.97 3.26 
Job involvement 110.49 1 110.49 1.16 

F requency of meal served (B) Role conflict 1,111.00 1 1,111.00 10.61**1)

Self-efficacy 97.75 1 97.75 1.09 
Job satisfaction 991.23 1 991.23 3.89*

Job involvement 328.96 1 328.96 3.45 
A × B Role conflict 522.14 1 522.14 4.99*

Self-efficacy 223.63 1 223.63 2.48 
Job satisfaction 1,078.91 1 1,078.91 4.23*

Job involvement 370.48 1 370.48 3.89*

1) Significantly different by 2-way ANOVA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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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eraction effect on job involvement according to job title 
and annual sa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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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teraction effect on role conflict according to job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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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3,000만원 이상의 경우도 82.8%나 되었으나, 영양사는 

81.0%가 2,000만원 미만으로,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 ＜ 0.001). 이는 영양교

사와의 경력차이 (10년 이상 영양교사 83.5%, 영양사 19.0%) 뿐

만 아니라 학교회계직의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급여책정 

등 기본적으로 학교회계직의 급여체계 수준이 영양교사에 비

해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급식 운영형태에 있어 두 집단 간에는 근무처 (p ＜ 0.001), 

조리종사자 수 (p ＜ 0.05), 급식횟수 (p ＜ 0.001), 배식유형 

(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근무처의 형태를 살

펴보면 영양교사의 86.1%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영양사의 경우에는 중학교 45.1%, 초등학교 27.7%, 고등학교 

27.2% 순으로 대부분 (72.3%)이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

었다(p ＜ 0.001). 이는 영양교사로 전환 당시 식품위생직 영양사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었고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초등학교에 교사정원을 우선 배치하

였기 때문이다. 조리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영양교사의 경우 4명 

이하 22.5%, 5~9명 74.2%, 10명 이상 3.3%로 나타났으며 영양사

의 경우 4명 이하 19.6%, 5~9명 70.1%, 10명 이상 10.3%로, 두 집

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 (p ＜ 0.05)를 보였는데 이는 영양사의 

경우 중·고등학교 배치가 많고 (72.3%) 특히 2식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조리종사원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식

수인원은 영양교사의 56.3%, 영양사의 58.2%가 1,000명 미만

이라고 응답하였고, 급식횟수는 영양교사 93.4%가 1식을 운영

하는 반면 영양사의 경우에는 76.6%가 1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 (p ＜ 0.001)를 보였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양교사에 비해 영양사의 근무처가 

중ㆍ고등학교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급식 운

영방식은 영양사 2명 (1.1%)을 제외하고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Table 12. Two-way ANOVA of major variables (role conflict,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according to job title 
and meal service type

Item 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Sheffe  
Job title (A) Role conflict 235.50 1 235.50 2.21 

Self-efficacy 0.63 1 0.63 0.01 
Job satisfaction 5,479.38 1 5,479.38 21.48**1) 
Job involvement 370.10 1 370.10 3.92 

Meal service type (B) Role conflict 712.31 2 356.16 3.34* Classroom, combination 
of classroom + cafeteria 
＜ cafeteria 

Self-efficacy 127.81 2 63.90 0.70 
Job satisfaction 1,363.71 2 681.86 2.67 
Job involvement 337.04 2 168.52 1.78 

A × B Role conflict 67.99 2 34.00 0.32 
Self-efficacy 50.90 2 25.45 0.28 
Job satisfaction 482.57 2 241.29 0.95 
Job involvement 585.06 2 292.53 3.09*

1) Significantly different by 2-way ANOVA 
*: p ＜ 0.05, **: p ＜ 0.01

Classroom service      Cafeteria service Cobination of
classroom 

and cafeteria service

Nutrition teachers

Dietitians

Fig. 9. Interaction effect on job involvement according to job title 
and meal servi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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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직영이었는데, 이는 2007년 학교급식 종합개선 대책의 일

환으로 시행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식유형은 영양교사 87.4%, 영양사 90.2%가 

도시형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배식유형은 영양교사의 경우 교실배식 33.1%, 

식당배식 58.9%, 교실 + 식당배식 7.9%로 나타났으며 영양사의 

경우에는 교실배식 22.8%, 식당배식 71.7%, 교실 + 식당배식 

5.4%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 (p ＜ 0.05)를 보였

다. 배식유형은 학교별로 급식소 설치 공간 등 제약을 받는 경우

가 있으며 이 중 교실 + 식당배식의 경우 조리인력의 노동력이 

가중되어 급식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직무만족은 영양교사가 영양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직

무만족도 (p ＜ 0.01)를 보였는데 고용형태 (영양교사/비정규직 

영양사)에 따른 비교 결과 영양교사가 전체적인 직무만족도에

서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23)

와 같았으나 정규직 영양사와 비정규직 영양사 간의 전체적인 

직무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밝힌 결과22)와는 다

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어

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정규직과의 차별적인 처우 

40.2%’, ‘급여 29.5%’, ‘고용불안 26.8%’, ‘비정규직에 대한 주위

의 시선 3.6%’ 등으로 응답한 연구34)를 보더라도 영양사로써 직무

만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몰입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역할갈등은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써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영양사 고유의 직무량이 많아 만족도가 낮았고 행정적 직무에 

대한 직무이관 및 분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33)

와 ’상사 (교장, 교감)의 업무성향에 따라 급식과 관계없는 잡

다한 업무가 주어진다는 것에 영양교사와 영양사 모두 어려움

을 나타냈다28)는 연구결과 등을 볼 때 업무 개선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전략의 사용

이나 수행의 수준을 결정짓는다30)는 점에서 성취동기에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영양(교)사는 의사결정에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으로써 업무특성상 높

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성격유형이 자기효능

감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34)과 다양한 

성격유형에 따라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효능감 간에 차이가 있

다는 것을 밝힌 것과 같이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따른 차이보

다는 영양(교)사의 업무특성과 더불어 성격유형에 기인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직무몰입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어떤 직무나 제

도가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고 믿을 때 더욱 몰입하게 된다고 하였고,25) 이러한 몰입의 결과

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더불어 직무성과 향상을 

유도하며 결근 및 이직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영

양사의 경우 불완전한 고용형태와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높

은 자기효능감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립으로 영양교사와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함으로써 급식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의 유효성 증가를 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직무만족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유의적

인 차이 (p ＜ 0.001)는 ‘사회적 지위 혹은 신분에 대한 자부심

이 클수록 자기조직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조직의 

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35) 직무만족과 직무몰입

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양교사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결론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

며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일반사항 및 학교급식 운영형태에 따른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의 지각 차이는 다

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상호작용효과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

의 연령, 연봉, 급식횟수, 배식유형에 따라 각각 역할갈등, 자기

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영양교

사와 영양사의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에 있어서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의 차이가 20대와 30, 40대에 따라 두 집단 간의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영양교사는 20대에 역할갈등이 가장 

높고 직무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0대에 역할갈등의 저

하와 직무만족의 상승을 나타내다가 40대가 되면서 차츰 역할

갈등의 증가와 직무만족의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영양

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역할갈등의 저하와 직무만족 상승

의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양교사의 경우 경력이 많아

질수록 직무나 연봉 등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역할갈등은 낮아지고 직무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보건교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의 연구10)에서 연령이 적

을수록 역할갈등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아진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40대가 되면서 다

시 역할갈등의 증가와 직무만족의 저하 추세를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영

양사의 경우에는 영양교사에 비해 경력의 인정이나 연봉의 증가 

등이 충분치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연령이나 경력이 낮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이나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파생될 수 있는 결과

로 사료되는데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에 비해 교육훈련의 기

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낯선 직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 시 반드시 신규자 교육을 실시하며 직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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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간 최소 필요한 교육점수를 부여하고 이수하도록 규정되

어 있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내용의 교

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직환경의 적응이나 갈등관리 완화 

등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갈등 해소 방안으로 갈등관리 훈련,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공문서 작성법 등 업무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영양사에게도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하나는 멘토링제도의 시행 및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 혹은 경력이 많은 영양사와 신

규 영양사 사이를 연결하여 역할갈등의 해소방안 및 조직환경

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활한 정보교환 및 조직환경

에 적응 경험 전수 등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업무환경

에 대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유용할 것이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자기

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연봉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는데 영양교사는 연봉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

승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나 영양사의 경우에는 2,000~2,999만

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3,000만원 이상에서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의 증가가 자기효능감이나 직무만족 및 직

무몰입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3)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영양사의 경우 3,000만원 이

상에서 나타나는 경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수가 소수 (5명)이므

로 일반화 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봉 증가에 

따른 급격한 자기효능감 향상과 직무만족 상승의 결과를 토대

로 영양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36) 마련한 ‘학교회

계직원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명절휴가보전금 지급과 근무경

력을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 신설 등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차이 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회계 

직원의 연수기회 확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확대로 학교회

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 

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는 추진계획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

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급식횟수에 따른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역할갈등,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급식횟수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났다. 영양교사와 영양사 모두 1식에 비해 2식을 

운영하는 경우 역할갈등이 높고 직무만족, 직무몰입이 저하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더 크게 차이를 나

타내고 있는데 1식에 비해 2식 운영의 경우 업무량은 가중되고 

조리종사원 수의 증가, 급식인원의 증가 등으로 불만족 요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연시 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영양교사는 조사대상자의 86.1%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

었으므로 초등학교 경험이 많은 영양교사들의 경우에 2식 운

영은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배식유형에 따른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배식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

데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교실, 식당 ＜ 교실 + 식당배식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사는 교실 ＞ 식당 ＞ 교실 + 식당 순으

로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식유형은 급식소 설치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실, 식당, 교실 + 식당

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실 + 식당배식의 경

우 조리인력의 노동력이 가중되어 급식업무의 효율성이 저하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식당배식의 

배식지도 등에서 역할갈등 증가 및 직무만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변상황이 부가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학교급식 운영형태에 있어서 급식횟수나 배식유형에 따른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순환제도를 모색

해 볼 수 있다. 직무순환제도 (job lotation)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직원 경력개발제도로서 업무의 내용을 변화시

키는 것보다 직군이 다른 업무로의 전환, 동종직군 중에서 다

른 직무로의 전환 혹은 같은 직군에서도 다른 장소로의 전환

을 말한다.25) 이러한 제도의 장점으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단조

로움 극복, 권태 등에 따른 직무불만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도 유용한 제도로 알려져 있

다. 영양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4년을 주기로 전보 발령에 의

해 순환근무를 할 수 있으나 학교회계직 영양사의 경우에는 학

교장 임용사항이므로 제도적으로 순환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한 번 채용되면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

라도 순환근무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정년을 보장하므로 한 곳에서 계속 근로는 직무만족 및 직무

몰입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조직환경에 대한 불만

족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잦은 이직을 불러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순환

근무제도가 공무원 조직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논의되는 것에 

난항이 제기된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인턴영양사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급식 운영형

태에 따라 급식횟수, 배식유형 등에서 업무량의 가중으로 역할

갈등이 높아지고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영양교사의 경우 영양교육 활동으로 인한 업무량 증

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인턴 영양사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불만족 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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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영양교사 제도 전환 이후 학교급식전담직원인 영양교사와 영

양사의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의 지각 차이

를 파악해 보고 이원화된 두 집단 간의 상생의 공존 방안을 모

색해 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급식학교 중 비조리교 및 공

동관리교를 제외하고 각급학교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 (영

양교사 201명, 영양사 233명) 434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중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340부를 회수,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33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영양교사 45.1%, 영양사 54.9%이었으며,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근무연수, 연봉 모두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 간

의 유의적인 차이 (p ＜ 0.001)를 보였다. 영양교사의 연령은 30

대 이상이 94.7%인 반면에 영양사는 62.5% 이었으며, 영양교사

는 80.1%가 기혼이고, 영양사는 50.0%로 영양교사의 결혼 비

율이 영양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영양교

사의 학력은 영양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p ＜ 0.001), 

근무연수는 영양교사가 유의적으로 길었다 (p ＜ 0.001). 연봉의 

경우 영양사의 81.0%는 2,000만원 미만 이었으나, 영양교사는 

모두 2,000만원 이상이며, 3,000만원 이상의 경우도 82.8%나 

되어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연봉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p ＜ 0.001). 

학교급식 운영형태에 있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 간에는 근무

처 (p ＜ 0.001), 조리종사자 수 (p ＜ 0.05), 급식횟수 (p ＜ 0.001), 

배식유형 (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영양교사의 

86.1%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영양사는 중학교에서 

45.1%, 초등학교에서 27.7%, 고등학교에서 27.2%가 근무하고 있

었다 (p ＜ 0.001). 영양교사의 93.4%가 1식을 운영하는 반면에 

영양사는 76.6% 이었고 (p ＜ 0.001), 영양사 2명 (1.1%)을 제외

하고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모두 직영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영

양교사의 87.4%, 영양사의 90.2%가 도시형으로 급식하며, 영

양교사는 교실배식 33.1%, 식당배식 58.9%, 교실 + 식당배식 

7.9%였으나, 영양사는 교식배식 22.8%, 식당배식 71.7%로 대부

분 식당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p ＜ 0.05).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

몰입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직무만족 (p ＜ 0.01)에서 영양교

사가 영양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역

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몰입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일반적 사항 및 학교급식 운영형태에 

따른 역할갈등,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의 지각 차이를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연령에 따라 역할갈등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고 있었다. 둘째, 연봉에 따라 직무만족, 직무몰입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자

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연봉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다. 셋째, 역할갈등, 직무만족에서 급식횟수의 주효

과가 나타나 급식횟수에 따른 역할갈등, 직무만족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은 2식 이상이 1식

에 비해 높고 직무만족은 1식이 2식 이상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역할갈등과 직무만족, 직무몰입에서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배식유형에 따라 역

할갈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

용효과에서는 직무몰입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배식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째, 영양교사의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 및 여건 

마련 둘째, 학교급식 운영형태에 따른 인턴영양사제 도입으로 

업무과중 해소 및 효율적 운영 도모 셋째, 영양사를 위한 교육

훈련제도 마련 및 멘토링 제도의 시행으로 조직환경 적응 및 직

무능력 향상 도모 넷째, 영양사에 대한 ‘순환근무제’ 도입 및 

임금체계 현실화와 같은 구체적인 근로 조건 개선안 마련 등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역할갈등 해소 및 자기효능감 증대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로써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 향상과 학교급

식 전담직원의 이원화된 두 집단 간 상생의 공존 방안을 모색

하여 급식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급식전문가로서의 역할 정립

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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